	영남지역양돈 주산지 농가 경영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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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55-52-2221

	

	 
	 
	 
	 
	 
	 

	 
	  양돈 주산지 농가의 경영성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경남도내 양돈주산지인 김해, 양산, 합천지역의 번식비육 일관경영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개황, 사육현황, 양돈시설 현황, 노동력투입 정도, 제투입비용, 판매현황 등 경영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994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고 표본은 경남 주산지의 번식비육 일관경영농가로서 농림수산부 가축통계(1994. 3)를 근거로 하여 경영규모별 사육두수 비율에 따라 4유형으로 분류하여 표본농가를 선정, 조사 분석하였는데 100~299두 사육농가를 Ⅰ유형, 300~499두 Ⅱ유형, 500~999두 Ⅲ유형, 그리고 1,000~2,300두 사육농가를 Ⅳ유형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농가의 경영성과가 개별농가의 제반경영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경영규모에 따라서도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영규모별로 층화 추출하였다. 분석대상농가의 경영규모별 사육두수는 표 1과 같은데 번식후보돈을 제외한 번식돈 1두당 비육돈 9~10두 정도였다.

	 
	 
	 
	 
	 
	 

	 
	표 1. 경영규모별 사육두수 

(단위 : 두)



	 
	구분

번식돈

(번식후보돈)

웅돈

비육돈

계

Ⅰ
Ⅱ
Ⅲ
Ⅳ
  25
  49
  70
142

(4.0)
(8.1)
(8.1)
(14.5)  

2
4
6
11 

   217
   390
   622
1,337

   244
   443
   689
1,490



	 
	 
	 
	 
	 
	 

	 
	  연간 사양투입노동력은 Ⅰ, Ⅱ유형의 농가는 겸업으로서 완전 자가노동력에 의존하고 Ⅲ유형의 농가에서는 자가노동력 1.8명과 고용노동력 0.4명이 투입되고 있었고 Ⅳ유형의 농가에서는 자가노동력 1.2명과 고용노동력 2.1명이 양돈에 종사하고 있어서 경영규모가 클수록 고용노동의 의존도가 높았다. 
  사료급이시설에서는 급이통에 1일 여러차례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를 관행급여라 하고 사이로(BIN)에 자동이송라인을 설치하여 사료급여시 작동스위치에 의하여 사료가 이송라인을 따라 사료통에 자동으로 급여되는 것을 자동급이시설(그림 1)로 규정하였다. 급수시설로는 니플(습식급이기에 부착된 니플 포함)과 워터컵으로 구분하였고 분뇨제거시설로는 스크레퍼, 슬러리, 톱밥발효돈사 등에 대해서만 조사분석하였다. 
  사료급이시설에서 조사농가의 평균 자동급이시설 보유율이 34.2%이고 관행급여가 65.8%였으며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자동급이시설 보유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니플 97.9%, 워터컵 2.1%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동화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니플의 시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교체가 용이한데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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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료 자동급이 시설

	 
	 
	 
	 
	 
	 

	 
	  분뇨제거시설에 있어서는 축사신축시 시설을 하여야 하는 문제, 높은 시설투자비 등의 이유로 아직도 자동화율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분뇨제거작업의 인력의존도가 79.2%로 높아서 앞으로 분뇨제거시설의 생력화가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분뇨제거시설별로는 톱밥발효돈사가 8.6%, 스크레퍼가 6.1%, 그리고 슬러리가 6.1%였다(표 2). 

	 
	 
	 
	 
	 
	 

	 
	표 2. 경영규모별 시설보유율 
(단위 : %)



	 
	구분

사료급이시설

급수시설

분뇨제거시설

관행급여

자동급여

니플

워터컵

인력

스크레퍼

슬러리

톱밥발효사

Ⅰ
Ⅱ
Ⅲ
Ⅳ
87.4
72.6
65.4
41.4

12.6
27.4
34.6
58.6

100     
100     
95.5
97.1

-
-
4.5
1.9

94.7
83.3
75.9
67.4

5.3
4.1
6.2
8.5

-
7.1
6.9
9.1

-
  5.5
11.1
15.0

평균

65.8

34.2

97.9

2.1

79.2

6.1

6.1

  8.6



	 
	 
	 
	 
	 
	 

	 
	  사료급여, 급수, 분뇨제거시설의 평균 시설자동화율(Σi시설자동화율/3)을 농가의 평균시설자동화율로 규정하였을 때 경영규모별로 평균시설자동화율은 Ⅰ유형이 39.3%, Ⅱ유형이 48.0%, Ⅲ유형이 52.9% 그리고 Ⅳ유형이 63.7%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할수록 노동력 절감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경영규모별 평균 시설자동화율

	 
	구분

Ⅰ
Ⅱ
Ⅲ
Ⅳ
평균

시설자동화율(%)

39.3

48.0

52.9

63.7

51.6



	 
	 
	 
	 
	 
	 

	 
	  사료급이시설과 분뇨제거시설의 연간 투입비용과 노동시간을 시설별로 비교한 것(표 4, 5, 6)을 살펴보면 자동화의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양돈농가의 자동화 시설별 경제적 효과 분석(1995년)』에서 양돈시설이 양호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 사료급이시설에 있어서는 연간 투입노동시간이 관행급여에 비하여 자동급이시설이 76.5%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급여에서의 노동은 기계작동과 이송장치에 의한 고른 사료급여와 막힘을 확인하여 조치하는 작업으로 급여시간 동안 다른 작업도 병행할 수 있어서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관행급여에 비하여 노동의 강도도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연간 투입비용에 있어서는 표 4에서와 같이 자동급이시설은 신축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감가상각비, 고정자본이자, 수선비 등은 높지만 노동시간 절감에 의한 노력비의 절감폭이 커서 총투입비용은 관행급여에 비하여 37.5%가 절감되었다.

	 
	 
	 
	 
	 
	 

	 
	표 4. 사료급이 시설별 연간 투입비용 비교(상시사육 비육돈 100두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신축비

연간 투입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고정자본이자

노력비

계

관행 급여 
-
자동급이시설
-

377.2 
-
1,259.4    
-

21.4
-
75.6
-

  33.6
-
111.3
-

24.2 
-
87.7
-

551.6
(100) 
135.7
(24.6)

656.7
(100)
410.3
(62.5)



	 
	 
	 
	 
	 
	 

	 
	  분뇨제거시설에 있어서는 연간 제분노동시간(표 5)은 인력으로 제분하는 일반돈사에 비하여 슬러리 돈사는 78.9%, 스크레퍼 제분돈사는 70.1%, 톱밥발효돈사는 34.7%가 각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뇨제거시설별 연간 투입비용은 표 6과 같다.

	 
	 
	 
	 
	 
	 

	 
	표 5. 분뇨제거 시설별 연간 투입노동시간 비교(상시사육 비육돈 100두기준) 

(단위 : 시간, %)



	 
	구분

일반돈사

스크페러돈사

슬러리돈사

톱밥발효돈사

제분노동시간
(지 수)

188.3
(100)

56.3
(29.9)

39.7
(21.1)

122.9
(65.3)



	 
	 
	 
	 
	 
	 

	 
	표 6. 분뇨제거 시설별 연간 투입비용 비교(상시사육 비육돈 100두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신축비

연간 투입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고정자본이자

노력비

계

일반돈사
스크레퍼돈사
슬러리돈사
톱밥발효돈사

   8.064(100)
11,119(138)
12,685(157)
   8,621(107)

483.8
661.4
761.1
517.3

132.1
223.5
199.4
135.0

   725.4
1,020.4
1,188.2
   812.5

941.7
281.5
198.5
614.3

2,283.0(100)
2,186(95.8) 
2,347.1(103)
2,079.1(91.1)



	 
	 
	 
	 
	 
	 

	 
	  스크레퍼 제분(그림 2)돈사는 신축비는 높지만 노동시간의 절감에 의한 노력비 절감으로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노동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슬러리돈사는 노동시간의 절감정도는 가장 크지만 신축비가 가장 높아서 그에 따른 고정비(고정자본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가 절감되는 노력비를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입비용이 가장 높다. 그리고 톱밥발효돈사는 노동시간과 투입비용의 절감효과가 커지만 재료비 성격의 톱밥비용을 포함할 경우 투입비용이 너무 높고 톱밥의 교체를 위한 농기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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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크페러 제분작업

	 
	 
	 
	 
	 
	 

	 
	  양돈을 포함한 축산은 시설에 대한 고정비용이 높기 때문에 보유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비육돈 100두를 기준으로 하여 육성·비육돈사의 사육면적은 돈사여유율 10%를 포함하여 31.2평인데 비하여 조사농가의 평균 사육면적은 37.4평(돈사활용도 83%)으로 그 활용도가 낮았는데 여름철 이상고온에 따른 비육돈의 폐사, 모돈의 불임, 유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규모별 비육돈 100두당 돈사면적은 Ⅰ유형이 43.3평(돈사활용도 72%), Ⅱ유형이 39평(80%), Ⅲ유형이 37.4평(83%), 그리고 Ⅳ유형이 30.6평(102%)으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돈사활용도는 높았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돈사를 포함한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농가의 평균 생산성은 복당산자수 10.4두, 복당이유두수 9두로서 육성율이 87%이었고, 번식회전율은 2.2회이었다. 그리고 조사농가의 비육돈 판매방법은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47.7%, 수출업체 납품이 25.3%, 산지수집상 판매가 16.8%, 지방도축장을 통한 판매가 10.2%이었으며 판매시까지의 평균사육일수는 171.5일, 두당 평균체중 102.5㎏, 두당 농가수취가격이 161,075원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을 보였다. 
  경영규모별 경영성과는 앞에서의 경영규모별 사육두수, 노동력 투입정도, 양돈시설율, 판매현황 등 제반여건하에서 호당 연간 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1993년 12월 1일부터 1994년 11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 동안 분석하였는데 각 비목별, 유형별 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 경영규모별 수익성 

(단위 : kg, 천원/호)



	 
	구분

수량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Ⅰ
Ⅱ
Ⅲ
Ⅳ
  37,100
  74,235
116,272
248,333

  59,645
117,211
182,412
394,273

  35,942
  76,296
121,977
278,618

  50,657
  98,616
151,228
318,939

  23,703
  40,915
  60,435
115,655

  8,988
18,595
31,184
75,334



	 
	 
	 
	 
	 
	 

	 
	  조사분석기간 동안의 경영규모별 비육돈 1두 1회당 조수입과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등은 표 8과 같다. 비육돈 1두 1회당 생산비는 Ⅰ유형이 125,963원, Ⅱ유형이 122,052원, Ⅲ유형이 116,807원, Ⅳ유형이 114,801원으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낮았다. 특히 Ⅳ유형은 1994년 생산비 127,780원의 90%로 낮았다. 그리고 조수입은 규모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생산비의 차이로 순수익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 

	 
	 
	 
	 
	 
	 

	 
	표 8. 비육돈의 수익성(100㎏ 기준) 

(단위 : 원/두)



	 
	구분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Ⅰ
Ⅱ
Ⅲ
Ⅳ
152,629
153,461
152,469
153,359

100,638
102,906
  99,243
103,282

125,963
122,052
116,807
114,801

51,991
50,555
53,226
50,077

26,666
31,409
35,409
38,558



	 
	 
	 
	 
	 
	 

	 
	  농가의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총매출액은 주산물가액만을 계상하였고 총비용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총액에서 변동하는 비용인 변동비(사료비, 진료위생비, 수도광열비, 제재료비, 고용노력비, 기타 유동재비 등)와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에서 일정한 비용인 고정비(자가노력비, 가축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등)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비용분석 결과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총비용중 변동비의 비중이 높고 고정비의 비중이 낮았는데, 이것은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대부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고정비인 자가노력비가 높고 변동비인 고용노력비가 현저하게 낮은 반면, 규모가 커질수록 자가노동의 의존도가 낮아져서 자가노력비는 낮고 고용노력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출물 단위당 총비용과 고정비는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고 있고 변동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규모별 비육돈 1두 1회당 손익분기점은 Ⅰ유형이 109,707원, Ⅱ유형이 102,257원, Ⅲ유형이 94,802원 그리고 Ⅳ유형이 87,996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고 있어 규모화의 유리성을 알 수 있다.

	 
	 
	 
	 
	 
	 

	 
	표 9 비육돈의 손익분기점(100㎏ 기준) 

(단위 : 원/두)



	 
	구분

매출액

총비용

변동비

고정비

손익분기점

Ⅰ
Ⅱ
Ⅲ
Ⅳ
151,760
152,393
151,175
151,708

125,963
122,052
116,807
114,801

  58,658(47%)
60,156(49)  
59,106(51)  
63,763(55)  

     67,305(53%)
  61,896(51)
  57,801(49)
  51,038(45)

109,707
102,257
  94,802
  87,996



	 
	                                        고 정 비
주) 손익분기점 = ──────────────
                         〔매출액-변동비〕／ 매출액

	 
	 
	 
	 
	 
	 

	 
	  규모별 산출물 단위당 생산비용에 관한 비교는 표 8와 표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비육돈 1두 1회당 생산비, 고정비, 손익분기점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경영규모별 비육돈 생체 ㎏당 생산비를 비목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10 총생산비 중에서 사료비와 가축비의 비중이 Ⅰ유형은 70.7%, Ⅱ유형은 71.6%, Ⅲ유형은 73.5%, Ⅳ유형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와 가축비의 구성비가 각각 41.9~45.1% 및 29~31%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노력비는 Ⅰ유형 140.6원, Ⅱ유형 104.7원, Ⅲ유형 77.5원 그리고 Ⅳ유형이 76.7원으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사료급여 및 분뇨제거의 시설자동화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생체 ㎏당 생산비는 Ⅰ유형 1,260원, Ⅱ유형 1,221원, Ⅲ유형 1,168원 그리고 Ⅳ유형은 1,148원으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데 노력비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경영규모별 비육돈 생체 kg당 생산비 

(단위 : 원, %)



	 
	구분

Ⅰ
Ⅱ
Ⅲ
Ⅳ
종축비
사료비
노력비
자본용역비
기타

   366.0 (29.0%)
524.8 (41.7)
140.6 (7.2) 
118.1 (9.4)  
110.5 (12.7)

362.4 (29.7) 
512.4 (41.9)
104.7 (8.6)  
101.0 (8.3)  
140.5 (11.5) 

354.6 (30.3) 
505.1 (43.2) 
 77.5 (6.6) 
111.6 (9.6)  
119.2 (10.3) 

355.3 (31.0) 
516.4 (45.0) 
 76.7 (6.7) 
 91.9 (8.0) 
107.7 (9.3)  

계

1,260 (100)       

1,221 (100)      

1,168 (100)       

1,148 (100)       



	 
	 
	 
	 
	 
	 

	 
	  실제작업 8시간을 1일로 기준하여 노동력 1인에 대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소득／노동투하량)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Ⅰ유형이 9,810원인데 비하여 Ⅳ유형은 18,547원(188% 수준)으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았다. 이것은 비육돈 1두 1회당 투입노동시간이 Ⅰ유형 5.3시간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절감되어 Ⅳ유형에서는 2.7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11. 비육돈의 노동생산성 

(단위 : 원, 시간/두, %)



	 
	구분

Ⅰ
Ⅱ
Ⅲ
Ⅳ
소득
노동시간
노동생산성
(시간/1인)

51,991
5.3
9,810
(100%)

50,555
4.3
11,757
(120)

53,226
3.3
16,129
(164)

50,077
2.7
18,547
(189)



	 
	 
	 
	 
	 
	 

	 
	  일관경영에 있어서 상시사육 모돈 1두 1회전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규모별 작업단계별 투입노동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작업단계는 분뇨제거 및 축사청소, 사료급여 등으로 나타났다(표 12). 이러한 작업단계에서의 투입노동시간은 표 2의 사료급여와 분뇨제거의 시설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시설자동화율이 높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절감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표 12에서와 같이 사료급여의 경우 Ⅰ유형이 8.9시간, Ⅱ유형이 8.0시간인 반면 Ⅳ유형은 2.4시간으로 Ⅰ유형에 비하여 73%의 노동시간이 절감되었다. 
  그리고 분뇨제거 및 축사청소의 경우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투입노동시간은 Ⅰ유형 29.3시간에 비하여 Ⅱ유형이 19시간(64.9%), Ⅲ유형이 14시간(47.8%), Ⅳ유형이 8.2시간(28%)으로 노동절감 효과가 더욱 뚜렷하였으며, 총노동시간에 있어서도 Ⅰ유형이 52.5시간, Ⅱ유형이 38.8시간(73.9%), Ⅲ유형이 29.7시간(56.6%), 그리고 Ⅳ유형이 21.3시간(40.6%)으로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시간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규모가 클수록 시설자동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설 도입에 의한 생력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2. 모돈 1두 1회전당 투입 노동시간 

(단위 : 시간, %)



	 
	구분

Ⅰ
Ⅱ
Ⅲ
Ⅳ
사료급여
방역 및 치료
분만관리
분료제거 및 청소
기타

8.9(100%)
3.1           
3.9           
29.3(100)  
7.3           

80.(89.9)   
2.7           
4.1           
19.0(64.9)  
5.0           

5.6(62.9)  
2.2           
3.7           
14.0(47.8)
4.2           

2.4(27.0)  
1.9           
3.8           
8.2(28.0)  
5.0           

계

52.5(100)    

38.8(73.9)

29.7(56.6)

21.3(4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데 이것은 표 2의 시설율과 표 3의 시설자동화율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높은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비육돈 1두당 생산비와 상시사육 모돈 1두 1회전당 투입노동시간이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낮고 절감되며, 특히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출물의 단위당 생산비가 낮아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WTO 체제하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시설자동화를 통한 생력화와 적정수준까지의 규모확대, 생산성 향상, 그리고 투입노동시간 절감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대외 수출을 통한 안정적 수요처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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